
제주해양리포트 부 제주바당 조간대를 가다[ 4 :

표선 가마리(39)](18) ~

지친 삶에 안식을 주던 바다가 눈물에 젖어간다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2. 12.24. 00:00:00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조간대는 평평한 암반으로 이뤄져 있다 강경민기자. ▲

양식장 배수로에 파래 가득 조하대엔 유용 해조류 전무, 

담수 유입 조간대 갯골엔 홍조류 댕가리 집단으로 서식·

멸종위기 야생식물 황근자생지 겨울바다 삭막함 달래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해안조간대에는 설문대할망의 전설과 환해장성 등 다양한 해양문화유

산이 자리잡고 있다 가시리 조간대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급인 황근자생지를 품. 2

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곳 해안을 따라 펼쳐진 환해장성과 원담을 안고 있는 평평한 암반조간대의 소박한 풍

경은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안식을 준다 하지만 해안도로를 따라 들어선 양식장의 배출수로 . 

조간대와 조하대는 지쳐가고 있다.

표선리 조간대 탐사대는 지난 월 일 이 곳을 찾았다 표선리 조간대에는 도내 해수욕장 = 11 25 . ▶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표선해수욕장이 있다 물이 빠져나간 탁 트인 조간대 풍경은 . 

편안함을 전해 준다 표선해수욕장을 지나면 제주의 창조신인 설문대할망이 포구를 만들었다는 . 

당케포구 가 나온다 당케포구 는 설문대할망의 전설이 있는 곳 주민들은 폭풍우가 불 때마다 ' ' . ' ' . 

파도가 마을을 덮쳐 쑥대밭이 되자 설문대할망에게 바다를 없애 달라고 빌었다 이에 설문대할. 

망은 하룻만에 동네에 있는 도끼와 소를 이용해 바다를 포구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주민. 

들은 포구 끝자락에 설문대할망을 기리는 할망당을 세워 제사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

오고 있다.

탐사대는 설문대할망의 전설을 뒤로 하고 환해장성을 따라 세화 리 가시리 로 향했다 제주해2 ( ) . 



비치리조트호텔앞 해안 조간대에서 가시리 방면으로 약 지점부터 육상양식장이 시작된다1 . ㎞ 

육상양식장은 가시리 세화 리 해녀의집 음식점까지 약 에 걸쳐 들어서 있다' 2 ' 3 .㎞

양식장 배출수는 조간대 배수로를 따라 쉼없이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 조간대 양식장 배수로에. 

는 구멍갈파래와 죽은 넙치들이 가득했다 왜가리 등 백로류들은 양식장 배출구로 빠져나온 넙. 

치를 잡아먹기 위해 진을 치고 있다.

환해장성▲

가시리 기암괴석▲



표선리 조간대를 관통하고 있는 양식장 배출수.▲

양식장 배출수가 흘러들어가고 있는 조하대에서는 톳과 청각 등 유용해조류를 찾아볼 수 없다. 

도내 조하대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소라도 없다 오래 전 마을어촌계 주요 소득원중 하나였. 

던 소라가 조하대에서 종적을 감추면서 해녀들의 물질도 힘들어 지고 있다.

강용민 표선리어촌계장은 이제는 수심 정도를 잠수해야 소라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해" 15m . 

녀들이 고령화되면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소라를 잡을 수 있는 해녀는 한 두 명에 불과하다.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갈때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짝을 이루도록 하고 있어 아무리 물질을 잘

해도 혼자 가서 소라를 잡기는 어렵다 고 하소연했다" .

이에 따라 표선리 어촌계는 봄부터 여름까지 성게를 채취하고 있다 하지만 성게의 먹이가 되. 

고 있는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성게의 크기도 예전 같지가 않다고 한다.

반면 육상에서 담수가 유입되고 있는 조간대 갯골 갯벌에 있는 유로로 밀물이나 썰물시 주로 (

해수의 유로 역할을 하는 곳 에서는 홍조류와 댕가리가 밀집 서식하고 있다 주변 암반대에는 ) , . 

염생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제주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인근에 있는 암반조간대에 만처럼 돼 있는 갯늪 에는 숭어가 뛰어' '

놀고 오래전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한 후 안전하게 뭍으로 이동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멘

트길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기록하고 있다.



년대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한 후 뭍으로 이동했던 시멘트길 조성익 자문위1970 . ▲

원 수중촬영전문가( )



양식장 배출수가 흐르는 표선리 갯골 조간대에는 구멍갈파래가 가득하다 조성익 자문. ▲

위원 수중촬영전문가( )

담수가 유입되고 있는 갯골에는 홍조류와 댕가리가 서식하고 있다 조성익 자문위원. ▲

수중촬영전문가( )

가마리 조간대 표선리 조간대를 지나 가마리 조간대로 들어서자 한라산 중산간의 곶자왈 = ▶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색적인 기암괴석들이 나타났다 하얀 무인등대 양옆으로 검고 . 

붉은 뾰족하고 기이한 용암석들이 장관을 연출한다 인근에 있는 매오름에서 흘러온 용암류이. 

다 바위 사이 사이에 있는 조수웅덩이 는 옥빛 바다를 자랑한다 그 속에는 성게와 치어들이 . ' ' . 



부산하게 움직인다 해안도로변 조간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급인 황근 자생지. 2 ' ' 

가 있다 구좌읍 하도리 성산읍 오조리와 온평리 표선면 세화 리 해안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 , , 2

있는 황근은 찬바람이 부는 초겨울 삭막한 가마리 조간대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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